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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도 ‘종이 없는’ 축산물 출하 … 디지털 전환 가속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 횡성케이씨 도축장 등 전국 ‘전자출하시스템’ 도입 박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8월부터 강원도 내 도축장 중 최초로 

횡성케이씨 도축장에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며 축산유통 디지

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출하시스템은 농가와 운송업자, 도축장 간 개체 출하·입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디지털 유통 서비스다. 기존의 종이 서류와 수기 입

력을 대체해 축산물 이력 정보와 입고·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활용하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의 정확성

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횡성케이씨 전자출하시스템 도입은 지역 축산 네트워크와 축산 데

이터 간의 연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횡성군·횡성축협·횡성케이씨

는 축산행정·지원·생산을 위해 자체 보유한 공동 시스템을 활용해 왔는

데, 해당 시스템에 전자출하시스템을 연계하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

유한 다양한 축산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재 횡성케이씨를 비롯한 전국 19개의 작업장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전자출하시스템의 연계를 완료하고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도드람엘피씨(경기 안성), 창녕축산물공판장(경남 

창녕)은 소 출하와 관련된 업무 전 과정에 전자출하시스템을 도입 및 활

용하고 있다.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이 없



는 도축장에서도 전자출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횡성케이씨 도축장의 전자출하시스템 

적용을 마중물 삼아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도축장 도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축산유통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현장 

맞춤형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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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케이씨에서 출하자 및 도축장 관계자들이 전자출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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